
2016년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23권 제2호(2016. 11)

뇌 도 기반 색채심리치료 시스템

홍기윤*, 김송이*, 김태완*, 이언석*     

*순천향 학교 의료IT공학과

e-mail:leeos@sch.ac.kr

Electroencephalogram-based psychotherapy color 

system

Gee Yun Hong
*
, Song Ee Kim

*
, Tae Wan Kim

*
, On Seok Lee

*

*Dept of Medical IT Engineering, SoonChunHyang University

요       약
 사람들의 다양한 심리 인 질병으로서 분노나 스트 스, 불안, 조, 긴장, 우울 등이 있다. 이런 심리

인 문제를 안정시키기 해서 다양한 치료방법이 존재한다. 사람의 마음은 뇌의 향을 받는데 마음

은 의식과 무의식으로 나뉜다. 성격의 부분을 형성하는 무의식이 마음의 부분을 차지하지만 이는 

아주 어렸을 때 형성되기 때문에 인지가 어렵다. 색채 치료에서 색채는 주 인 심리가 강하기 때문

에 개개인에 맞춰 좋아하는 색이나 안정이 되는 색을 으로서 심리를 안정시킬 수 있다. 본 연구에서

는 색채를 통하여 마음이 안정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.

       그림 1. 시스템 구성도

1. 서론

   빠르게 변화하는 시 에 사는 인들에게서 변하

는 주변 상황과 인간 계에 한 부 응과 소외감에서 비

롯되는 우울감과 불안 등의 다양한 심리 인 문제가 발생

한다[1]. 심리 인 문제를 해결하기 한 다양한 치료방법

이 존재하는데 치료란 궁극 으로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

시키기 한 행 와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. 

사람의 마음은 뇌의 향을 받는데 마음 속에는 의식과 

무의식이 있다. 성격의 부분을 형성하는 무의식은 사람

은 여러 가지 특징 인 상태에 해서 유사한 증상을 보

여 정확한 상태진단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. 그러나 사람의 

뇌 는 상태별 특징이 서로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연 된 

상황에 따라 반응하는 뇌의 부  한 정해져 있어 뇌

검사를 통한 정확한 상태 악이 가능하다[2]. 한 뇌 는 

색에 한 감성을 단하기 한 지표로서도 연구되고 있

다[3]. 인간은 오감을 사용하는데 그  시각은 외부 환경

의 지식을 얻는데 가장 요하며, 그 다음으로 청각, 후각, 

각, 미각 순으로 사용하게 된다. 색(color)은 시각  인

식의 요소로 정의될 수 있으며, 시각과 상호 면 한 계

가 있다[3]. 색은 인간과 동물 모두에게 육체 , 정신  반

응과 질병 치료, 그리고 심리  안정을 유지할 수 있게 

향을 미친다[4]. 즉, 빛이나 색채를 이용하여 심신을 안정

시키거나 고무시키는 역할을 하여 신체, 정신, 혼에 작

용한다는 것이다[5][6].        

2. 본론

   본 연구에서는 그림 1과 같이 뇌  측정을 통해 분석

하여 심리 인 상태를 알아낸다. 빨간 색과 란 색  실

험자의 심리 인 상태에 맞게 60 간 이미지 상을      

VR(Virtual Reality) 기기를 통해 보여 다. 이 때 실험자

의 심리상태가 불안정한 상태이면 빨간 색 계열의 이미지 

상, 안정한 상태이면 란 색 계열의 이미지 상을 보

여 다.

뇌 (EEG, Electroencephalogram)는 뇌의 기 인 활동

을 극을 이용하여 측정한 기신호이다[7]. 극을 이용

하여 나온 뇌  신호 형은 여러 종류의 주 수 가 섞

여있는데, 이를 각 주 수 역으로 분리해서 뇌  분석에 

이용한다. 뇌  기능에 따라서 정리하면, 진동하는 주 수 

범 에 따라 알 (α) (8∼12Hz), 베타(β) (13∼30Hz), 세

타(θ) (4∼7Hz), 델타(δ) (0.2∼3Hz), 감마(γ) (30Hz 이

상) 등으로 구분된다. 이런 뇌 를 측정하기 해 호주의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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Emotiv System사의 EPOC MK3 Headset을 사용하 다. 

용 소 트웨어인 EPOC Control Panel과 Emotiv Brain 

Activity Map을 이용하여 극의 치와 실시간 뇌 의 

변화를 확인하는데 사용되었다. EPOC MK3 Headset의 

데이터를 OSCs 로토콜을 통해 얻고 PROCESSING 3로 

결과 값을 수치 으로 분석하여 Arduino UNO보드로 

달하 다. 블루투스를 이용하여 달된 뇌  달 값을 안

드로이드 어 리 이션으로 연결하 다.

색채심리학은 심리학의 한 분야로서 색은 인간의 심리와 

정서에 큰 향을 미친다. 색은 인간의 마음 속의 부분

을 형성하는 무의식을 자극하여 공포, 슬픔, 기쁨, 갈등 등

의 심리  반응이 일어나게 한다[8]. 사람은 색에 의해서

도 기분이 좋아지거나 나빠지기도 하며, 기분에 따라 

계, 맥박, 압, 신경과 근육의 긴장도 등도 향을 받게 

된다[4]. 그리고 사람마다 색에 한 의미와 감정, 정서가 

매우 다르다고 할 수 있다. 사람은 스트 스 시에 흥분과 

긴장상태가 높아져 압이 상승하고, 안정된 상태에서는 

압이 낮아진다[9]. 색 에서 빨간 색은 인체의 흥분도

를 증가시켜 피부 도도를 상승시킬 수 있고, 랑 색은 

흥분도를 억제시킨다. 한 란 계열의 색 이미지는 집

, 안정이 잘되는 색이다[10]. 앞서 언 한 뇌   알

(α) 는 8∼12Hz의 역으로 긴장이완과 같은 편안한 상

태(명상)에서 두정부와 후두부에서 많이 출 하는 뇌 이

다[11]. 두 가지 색에 한 알 (α) 를 비교하 다.   

빨간 색과 란 색은 단색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닌 여러 

이미지를 상으로 만든 뒤, 구 에서 제작한 VR 카드보

드를 이용하여 실험하 다. VR은 가상 실로 컴퓨터 등을 

사용한 인공 인 기술로 만들어낸 실제와 유사하지만 실

제가 아닌 어떤 특정한 환경이나 상황 혹은 그 기술 자체

를 의미한다. VR은 만들어진 가상의 환경이 사용자의 오

감을 자극하고 사용자와 상호작용하여 몰입하게 하는 것

이 핵심이다. 따라서 단순히 색 상을 2차원 으로 보는 

것 보다는 3차원으로 몰입하도록 상을 감상하는 것이 

목 이다. 하지만 장시간 사용 시 개인의 특성에 따라 두

통, 구토, 어지러움과 같은 멀미 상 즉 사이버멀미가 발

생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[12].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

실험자의 어지러움을 느끼지 못하게 하기 해 60  동안 

VR기기를 통해 보여주었다.  

3. 결론    

본 연구에서의 시스템은 뇌  측정 기기인 EPOC MK3 

Headset을 통해 나오는 뇌 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이를 

안드로이드 어 로 보내어 실험자의 심리 인 상태를 알

아본다. 심리상태에 맞는 색의 상을 VR기기를 통해 볼 

수 있는 시스템이다. Emotiv Brain Activity Map을 보면 

실험자가 우울하거나 스트 스를 받을 시 베타(β) 가 많

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었고, 실험자가 마음이 평안하거

나 안정 일 때는 알 (α) 가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

있었다. 심리 인 문제가 있는 실험자에게는 빨간 색 계열

의 이미지 상, 심리 으로 안정한 실험자에게는 란 색 

계열의 이미지 상을 VR기기를 통해 보여주었다. 상을 

본 실험자의 뇌 를 다시 측정하여 알 (α) 가 얼마나 

증가하고, 감소하 는가를 확인하 다. 란 색 계열의 이

미지 상을 본 실험자의 뇌 에서 알 (α) 가 증가한 

것을 확인하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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